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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루’만 봐도 때가 되면 해가 떠서 아침이 오고, 시간이 가서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밤이 진행된다. 자정 12시가 되면 1분만 넘어도 다음 날로 바뀌듯

이,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역사에서 새 역사로 순간 바뀐다.

19. 구약역사도 신약역사도 마치 때가 되니 하루가 바뀌고, 한 해가 바뀌듯이, 

그때마다 새 역사로 바뀐 것이다.

20. 하루의 때는 시간을 표준으로 정한다. 시간은 태양을 표준 하여 바뀐다. 

시간과 태양은 ‘때’ 의미의 존재물이다. / 시대의 인물과 하늘이 보낸 인물은 

‘태양’으로 비유한다. 때가 되면 태양이 뜨고 지듯이, 때가 되면 시대 세상 인

물도 하늘이 보낸 인물도 바뀐다.

21.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 했다. 여기서 ‘해’는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시대권의 최고의 인물을 말한

다. 하늘의 때가 되면 삼위일체가 쓰시는 땅의 사람, 구원자가 바뀐다 함이다. 

구원자를 해로 비유한 것이다. <구약> 때는 ‘모세’를 해로 말씀하셨고,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해로 말씀하셨고, <성약> 때는 ‘재림의 사명자’를 해로 

말씀하셨다.

22. <구약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율법을 중심하여 

4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이끄셨고, <신약역사>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삼고 신약 말씀을 중심하여 2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이끄셨

고, <성약역사>는 성자가 다시 오셔서 재림의 사명자를 구원자로 삼고 성약 

말씀을 중심하여 1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이끄신다. 때가 되면 하루가 뒤바뀌

고 1년이 뒤바뀌듯이, 개인의 때도, 시대 역사의 때도 새롭게 뒤바뀐다.

23. 때를 모르는 자는 시대가 뒤바뀌었어도 모르고 구역사에서 살고, 때를 아

는 자는 새 역사에서 산다.



24. 같은 시대, 같은 마당에서 뛰며 살아도 구시대 인생과 새 시대 인생으로 

갈린다.

25. 하루의 때가 바뀌어도 어린아이들은 마냥 오늘을 어제로 알고 산다. 이 시

대에도 새 시대로 온 사람들이 구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하다.

26. 때가 되면 시간도 바뀌고, 시대 말씀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해도 바뀐

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시대 하나님의 사람도 바뀌

고, 말씀도 바뀌고, 주권도 바뀌고, 시대 사람들도 바뀌고, 명칭도 바뀐다. 정

녕 깨달아라!

27. 때가 지나면 과거의 것들은 사람이고, 물건이고, 역사고, 말씀이고 모두 빛

을 잃는다. 고로 여실히 새로운 때가 왔음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

28. 어제의 역사의 해가 졌으니,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의 역사의 해

를 맞고 빛 속에서 사는 자는 시대 표적을 일으키면서 산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에 있는 자들의 인도를 받고 새 시대로 돌아오기도 한다.

29. 해가 진 곳에 있는 자는 눈을 떠도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으니 소경이다.

30. 해가 있는 곳에 있는 자는 빛 속에서 보고 들으니 소경을 벗어나 기뻐 뛴

다.

31. ‘해’는 새 시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시대 사명자로서 어둠에서 이끌어 빛으

로 오게 하는 새 사람, 곧 구원자다.

32. 새 시대에 새롭게 바뀐 사명자를 중심해서 행하는 자는 새 시대 사람이다. 

옛 시대 사명자를 중심해서 행하는 자는 구시대 사람이다. 


